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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전통에 따라 선조로부터 전수받은 종교적·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루미는 지

성적이고 학식이 풍부한 종교 학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였다. 어릴 때부터 루미 주변에

는 루미의 아버지를 비롯하여 루미에게 학문적 지식과 종교적 교리를 가르치는 스승이 

많이 있었다.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는 그 역할을 아버지의 제자들이 지속하였다. 그리

고 루미 스스로 종교적 교리와 학문적 지식의 전수자 내지 전파자였다. 이렇게 볼 때 루

미를 수피즘의 대가라고 부른다고 해서 아프가니스탄 발흐에서 다져지고 터키 콘야까지 

이어진 루미의 학문적·종교적 기반을 도외시하는 것은 루미에 대한 올바른 접근 방식

이 아니다. 

그런데 종교 학자이자 교사였던 루미가 샴스 타브리즈라는 한 남자를 만남으로써 그

때까지 자신을 떠받치고 있던 지적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신비주의적인 사랑의 종

교를 신봉하게 되는데, 이 책은 루미에게 이러한 결단을 하게 샴스 타브리즈의 자서전이

다. 샴스 타브리즈는 루미의 대표 시집인 『타브리즈 샴스 시집 Divan-e Shams-e Tabrizi』

의 주인공이며 루미의 수피사상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루미는 

수피 탁발승 타브리즈 샴스와의 영적 교류를 통해 인간애, 신적 사랑, 신인합일의 영성을 

수피즘적인 시상(詩想)으로 표현했다. 루미의 가잘은 사랑을 주제로 하는 짧고 서정적인 

연애시의 일종으로 원래 페르시아어로 썼지만 오늘날에는 터키어, 아랍어, 영어 등으로 

번역되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샴스 타브리즈의 어린 시절과 교육 경력, 학문을 통해 얻은 것과 

잃은 것 등을 알 수 있고, 그가 옮긴 여행의 행적을 따라 갈 수 있으며, 샴스가 살면서 만

났던 스승들과 수피 족장들의 면면을 볼 수 있다. 이 책에는 샴스 타브리즈가 루미에게 

영향을 끼친 핵심 내용인 ‘신에게 이르는 길’과 샴스 철학, 진정한 친구, 성인들, 그리고 

샴스의 경전 해석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